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나누는 행복 |  SOS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감사편지

아산재단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산재단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제게 이렇게 큰 도움을 

선뜻 주신 결단에 감사할 뿐입니다. 25년 전부터 투석으로 연명해오던 저는 

갖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진

단을 받았습니다. 그냥 두면 생명이 위험하니 서울에서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준비된 돈도 없고 자녀들에게 폐를 끼칠 상황도 아니었습니

다.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수술은 받아야 한다’고 독려해주셔서 우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협착이 심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수술 날짜를 당겨 잡아주었습니다. 순조롭게 수술을 받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어깨에 무거운 짐이 놓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간호사실에서 아산재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포스터를 봤습

니다. 전화를 드리니 사회복지사를 통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몸

은 여전히 아팠지만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습니다. 

요즘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있습니다. 큰 은혜

를 입은 사람으로 이제 더욱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 갚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이윤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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